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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모르니까 악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악평하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

니다. 유명해진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악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 써서 유명해지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헐뜯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책 한권도 제대로 못 읽습니

다. 책 한권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라면 책 한 권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무조건 칭찬합니다. 자

기가 나쁘니까 욕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빠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것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전에 집

에 있을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조금 다른 일, 성

경을 밤 늦게 까지 읽는 다든지 하면 “성경에 미쳤

냐?”하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속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

게 나한테 미쳤다 소리 하냐?”고 대드니까 “가족들 말

버릇 고치게 하려고 화내는 거냐?”고 했습니다. 어느 때

는 하루에 100번 가까이 들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싸운 후에 산에 들어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하니 

“아이고 이 바보야. 보통해서는 그런 소리 아무나 못 듣

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게 보통인데 거기까

지 미쳤으니(갔으니) 대단한 것 아니냐? 그러니 그 소리

를 하루에 100번 이상은 들어야 끝나는 거야.”하셨습니

다. 그래서 그 후 70-80번 까지 듣고 더 해주기를 바랐

는데 안 해줬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좁은 여기서도 할 일을 못하면 

억울한데, 넓은 곳에서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다 썼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13권 썼는데, 사도바울은 14권 썼습니다. 감옥

에서 영감 받고 다 쓴 것입니다. 

자기 일은 해봤자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

니다. 

설교를 할 때는 음악을 하듯 리듬을 타서 해야 됩니다. 

점점 작게도 하고 점점 크게도 하고 해야 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작은 소리로 차분하게 “산불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피하지 않

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죽고 있으니 피해야 한다” 

고  소리를 지르면 다 대피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설

교를 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역자와 교회가 맞는 곳이 있습니다. 교역자가 유능하다

고 그 교회에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딱 맞는 곳

이 있습니다. 너무 커도 안 맞고 너무 작아도 안 맞고 그

럽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이리 저리 다 바꿔보기도 하

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목회를 준비 할 때는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청중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탤런트들도 자기 맡은 역할을 하기 위해 

피눈물 나게 파고들어 연구합니다. 피눈물 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수녀가 기도하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가 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체에서 피눈물이 난 것을 수녀가 보고 사람들

에게 이야기 하니 아무도 안 믿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예

수님 모습이) 찍힌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진짜 피였다고 합니다. 눈에

서도 몸에서도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연구해서 자꾸 해나

가야 합니다. 

강원도 쪽에는 교역자들이 지원을 잘 안 해서 신학생들을 

보냈는데 지구력이 없어서 하다가 맙니다. 강하게 해야 

합니다. 목회하고 싶다고 해서 보냈는데 신학생들이라 그

냥 (교역자)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

다. 황소처럼 지구력이 있어야 그 큰 밭을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월명동 식당은 음식을 잘 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회원들

이 대부분 학생들이라 돈이 없으니까 (식당에서)싼 것으

로 음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어른들은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해나

가야 합니다. 연구하기에 달렸습니다. 음식의 폭을 넓혀

서 상중하로 하던지 해서 잘 해나가야 합니다.  월명동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니까 식당 잘 운영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서 10년 20년 식당 

했으면 아마 빌딩도 지었을 것입니다. 한 번에 만 명, 이

만 명씩 오니까요. 우리 회원들이 선교하느라 돈이 없으

니 원가로 음식을 해서 봉사하는 식으로 하니까 돈을 못 

번 것입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교단에서

도 협조해 주십시오.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고급식당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들도 와서 밥도 먹고 구경들도 하고 갑니다.  

자꾸 좋게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말씀 전한 후에 사람들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

다. 본인이 물어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모르게 물어

봐야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내가 청중들 앞에서 설교

할 때 다 그렇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

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어땠는지 10명 정

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 좋았다.’ 

‘지난주 말씀은 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 

가지고 누가 더 잘 하느냐 입니다. 누가 가수가 됩니까? 

곡을 똑같이 받아도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누가 설교를 잘 하느냐를 찾

고 있습니다. 부흥집회도 잘하고 물, 불이 떨어지고 대역

사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다음날 부흥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빼고 한국만 한 바퀴 돌아도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20대 때 산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서 불을 받고 나와서 

큰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안 나옵니까? 

대학교 졸업했어도 선배들이 후배들 신경써줘야 합니다. 

선배들이 후배들과 왕래하면 후배들이 힘이 생깁니다. 그

리고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자기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를 

해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선배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후배들이 선배한테 속 이야기하면 선배가  풀어

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잘 인도해 주면 반석위에 서있는 사람이 됩니다. 

분재를 한 열 개 이상 갖다 놓고 석 달 이상 키워서 제대

로 꽃 피웠으면 그 사람은 분재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압니다. 이처럼 사람 관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농사지

으면서 사람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전

우들과 잘 지내 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 잘 될 것입니다. 


